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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예물준비성가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168번 

183번 

 오묘하온 성체  

 구원을 위한 희생  

파견성가 115번  수난 기약 다다르니  

화답송 

전례 담당 복사 

Ted Park • Sia Kim • Christian Lee  

8시 미사  Sare Kim • Jennifer Lee • Peter Pecoraro 

9시 30분 미사   Alice Choe  Andrew Choe  Alex Kwak  Regina Choe  Justin Lee • Hyo Yeong Lee • Jacob Lee 

11시 미사  Jake Moon • Regina Lee • Katherine Kim  

5시 미사  • •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2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4년 2월 18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지난 수요일 회개의 상징으로 재를 머리에 바르고 

시작한 사순 여정을 잘하고 계시는가요? 

오늘 첫째 주일을 맞아 사순의 의미를 다시 새겨봅니

다. 

 

  지난 주일은 설날 연휴로 로사리오회가 준비한 떡

국 잔치 덕분에 따스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떡

국 잔치에 이은 윷놀이와 공기놀이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 인류의 특징 중 하나가 ‘놀이하는 인류 (Homo 

Ludens)’라고 합니다. 이는 인류학자 요한 하위징거의 

주장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은 놀이를 통해 문명

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놀이는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일어나

는 가상의 삶을 즐기지만, 단순히 가상이 아니라 현실

의 삶과 강한 연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는 단순히 

승부의 경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유대감과 철저한 

규칙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배워갑니다. 놀이는 사

실 원시시대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동물도 

놀이합니다. 

 

  수렵시대에는 사냥도 단순한 식량을 구하는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놀이로 즐기며 함께 협동하고 경쟁하

며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놀이는 문명의 

씨앗이 되고 문화가 되어왔고, 나아가 공동체의 정체

성까지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놀이는 승부가 아니

라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놀았던 윷놀이가 이러한 이론을 강하

게 증명하는 듯합니다. 네 개의 나뭇조각을 던지며 하

는 아주 간단한 놀이가 실상 일정한 규칙 아래서 수

많은 변수로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또한 우

연이라는 변수로 전략과 전술 마저 물거품이 되는 상

황을 맞기도 하며 우리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는 듯합

니다. 

 

  윷놀이가 끝날 때까지 각 팀은 하나가 되어 시간 가

는 줄도 모르고 몰입합니다.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희

로애락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다만 놀이의 참맛은 그 

놀이가 끝났을 때 희로애락은 현실이 아니라 기억으

로 남습니다. 

 

  윷놀이는 가장 한국적인 게임으로 우리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놀이 기구가 간단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해보면 그 깊이가 깊

고 복잡하고 수많은 변수와 경험 그리고 우연의 쌍곡

선 위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그를 통해 서로 유

대감 공유하게 됩니다. 

 

  ‘놀이하는 하느님( Deus Ludens)’라고 하느님을 이해

하기도 합니다. 이는 잠언의 한 구절에서 나온 콘셉으

로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

냅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

놀았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

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잠언 8: 30-31) 

 

  하느님은 엄격하고 강직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과 즐겁게 뛰어놀아 줄 수 있는 다정한 아버지

임을 드러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

보다는 ‘아빠’라고 부르는 데서 더 확연히 드러납니

다. 

 

  놀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이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 안에 갇히

게 됩니다. 남을 평가하게 됩니다. 완고해지고 아집에 

갇혀버립니다. . 놀이가 마치 철없는 아이의 장난쯤으

로 여깁니다. 놀이를 즐기면 아직 철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의 힘을 빌려 마음을 열고 

깊은 심연의 놀이에 대한 갈망을 끌어내는지도 모릅

니다. 

 

  나아가 놀이를 한심한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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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를 좋아합니다. 게임 자체를 즐기지도 동료들과 

하나가 되어 자유로운 시간 자체를 즐기지 못합니다. 

내기를 하지 않는 게임은 한심한 시간 낭비라고 하

고, 집중하지 못해서 재미없다고 합니다. 게임을 즐기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만을 승부욕으로 채우려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게임은 승부 이전에 함께 즐기면서 서로의 유대를 

깊게 하는 시간입니다.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과정입

니다. 생존의 사냥이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는 이유

입니다. 놀이, 즉 게임은 생존의 심각성이 삶의 즐거

움으로 승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

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보시고 참 좋아하신 것도 이

러한 맥락입니다. 

 

  사순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변

화의 과정이지만, 언제나 무겁고 진지할 필요가 없습

니다. 이러한 과정을 즐겨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변화를 통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

야 사순의 기도와 재계, 그리고 자선이 부활 때에 열

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순은 고행의 여정이 아니라 

희망의 여정입니다. 

 

  단식의 어려움이 극대화되기보다 단식 후 먹는 음

식의 깊은맛과 즐거움이 더 크고 행복한 기대와 설렘

이 있어야 단식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순 기도와 재계 그리고 자선이 혼자만의 일

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는 일이면 고통과 어려움이 

반감이 됩니다. 

 

  격언에 “혼자서 가는 길은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수 없고, 둘 이상이 가면 늦어지지만 멀리 갈 수 있

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은 단거리

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

라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동행의 

여정입니다. 

 

 

  동행의 여정은 바로 놀이가 동반되는 여정입니다. 

놀이는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며 성취감과 유대감 

그리고 존재 가치를 심어줍니다. 이 길이 바로 하느님 

나라로 동행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말씀

하십니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

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

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오 18: 19-20)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논쟁과 분열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을 때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그

러면 식사 시간이 생존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나눔의 풍요로운 놀이가 될 것입니다. 자기주

장에 갇혀 서로 비난하는 논쟁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

기를 들어주는 삶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할 수 있는 말이 명령체의 말밖에 없

다면 얼마나 건조하고 삭막할지 생각해 봅니다. 늘 듣

는 소리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입니다. 맞습니

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더는 것이 

단지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덜고 책임의 멍에가 쉬어지기 위해서는 화목한 관계

입니다. 현실적인 명령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

하며 나누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각자가 힘든 일 즐거

운 일 우스운 실수담 등.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고 교회입니다. 

 

  사순 여정의 시작에서 발걸음이 너무 무겁지 않기

를 바랍니다. 동행의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활을 향한 

즐겁고 희망찬 여정이길 바랍니다. 사순 의무이기에 

또는 남에게 드러내기 위한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 아

니라 자신이 기쁘고, 가슴 벅차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을 실천하길 바

랍니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의 아름답고 고마운 모

습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혜안이 생길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부활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

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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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일 (2월) 알 림 

 공동체 소식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2월 23일 대건회 로사리오회 

3월 1일 베드로회 성령기도회 

3월 8일 어머니연합회 

3월 15일 울뜨레야 

3월 22일 꼬미시움 

3월 29일 
(3 p.m.) 

 

안나회 만두판매  

특별헌금   

2월18 일(오늘)  Black and Indian Missions   

사순 특강  

3월 22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8 p.m. 미사 

중 성체신심에 대한 사순 특강이 있습니다.  

2월 23일(금)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3월   8일(금)  김문수 앤드류 신부님 

3월 15일(금)  김현수 프란치스코 신부님 

3월 22일(금)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님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금요일 종일 성체 현시  

사순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 종일 성체 현시

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50년사 책자 배부  

장소 : 성당 친교실 사목데스크   

사순 피정  

일시 : 3월 10일(일)   1:30 p.m.—3 p.m.  

강사 :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님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브루클린 교구 소속 성당 순례 

일시 : 2월 24일(토)  10:30 a.m.—4 p.m.  

10:30 a.m. : 미사  

11:15 a.m. : 성체현시  

12:00 p.m. : 삼종기도 

1:00 p.m.—2:00 p.m. : 묵상 

2:00 p.m. : 십자가의 길  

3:00 p.m. : 하느님의 자비 기도  

4:00 p.m. : 성체강복 

브루클린 교구 소속 성당 순례 어플 다운  

QR Code로 다운받아서 성

당 순례에 적극적인 참여 바

랍니다. 문의 사항은 성당 친

교실의 사목 안내데스크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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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리오회 주최 여성을 위한 피정  

첫영성체 부모 첫모임 

황 그레고리오 (516) 790-0971 

미동북부 제66차 기초 성령 세미나  

      

        (3박 4일) 

장소 : 뉴튼 분도 수도원  (인원 : 30명)  

신청 마감 : 2월 29일(수)  

참가비 : $390 (수식 제공) 

신청 방법 : 성령기도회  

문의 : 김 데레사 (347) 453-8197 

성인 견진 교리반 모집  

견진 : 5월 19일(일)  

장소 : 정토마스 교육관 채플 

반편성 : 한국어반과 영어반  

첫모임 : 3월 17일(일)  12:30 pm  

2월 한달동안 신청 받습니다. 매주 일요일   

8주간(5월12일까지) 성인 견진교리가 있습

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참부모 되는 길 피정  

일시 : 2월 25일(일)   1 p.m.—6 p.m. 

대상 : 모든 부부 (참가비 : 부부당 $20) 

장소 : 정토마스 교육관 (주관 : 퀸즈성당 ME) 

연락처 : 신은미 세라피나 (516) 996-9038 

접수 : 성당 사무실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시 : 2월 25일(일)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성소후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소후원회 회비접수 및 신입회원 모집 

헌혈 행사   

학생 견진 부모 첫모임 

일시 : 3월 3일(일) 11:30 a.m.  

주난주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로 설 떡국잔치와 

민속놀이가 즐거운 분위기에서 성황리에 치러졌

습니다. 개인과 단체들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대

회 단체별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윳놀이 : 1등 구역분과,   

                

공기놀이 :  1등 효주회,  

                     2등 한국학교, 3등 성소후원회  



       공동체 소식                                                                                           2024년 2월 18일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2월 25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생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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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혜성, 곽세영, 김민지  

 

  

Flushing 1구역 4반  

Bayside 구역 4반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Whitestone 구역 1반  

울뜨레야  

미동북부 꾸르실료 일일피정  

꼬미시움 평의회  

특별헌금  

베드로회 월례회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자조모임  

일시 : 2월 22일(목)   7 p.m.—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Kakao ID: peacebewithyou1  

연락처 : 차 선생님 (718) 501-5050

생활 상담소 성과보고   

기간 : 2022년 7월 1일—2024년 1월 31일  

이민법률  건축 사회복지 세무재정 

53 68 4 108 31 

교육/재정 정신건강 장례 가정의학 

13 3 1 3 16 

한방의료 세미나  영문해석 총 상담건수  

34 188 0 522  

간호사회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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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4년 2월 18일 



    미사 봉헌                                                                                             2024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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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Sunday in February                                                                                          Announcements  

Announcements                                                                                                                                                    February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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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tion  
Feb. 18th (Today)   Black and Indian Mission 

Sunday  School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Date : Feb. 25th (Sunday)   
Time : 9 a.m. — 12:30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Date :  Feb. 18th (Today) 
Where : After 9:30 a.m. mass in the basement at the     
             Education center 
We are an English-Speaking ministry of young adults, 
parents, and anyone over the age of 18 growing our 
faith together through both open and liturgically fo-
cused discussions. All are welcome.  

Parents Meeting for First Communion  
Date and Time : Feb. 25th (Sun)   11:30 a.m.   
Location : Education Center (3rd grade Classroom) 
Parents must attend the meeting.  

Prayers On The Cross  
For Lent, there will be a cross at in the choir area, start-
ing on Feb. 18th (Sun). Parishioners will be allowed to 
write a small prayer on the available post-its and place 
them on the cross. These prayers will be gathered so 
that we may pray for them. (NOTE: Names on the 
prayers are not required.)  

Youth Orchestra Recruiting  
The Youth Orchestra is looking for new members.  
Applications ar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Adult Confirmation Class  
Confirmation date : May 19th (Sun) 
Classification : Korean and English Classes  
Class Location : Education center  
First Meeting : Mar. 17th (Sun)  After 11 a.m. mass  
There is adult confirmation class every Sunday for 8 
weeks.  

Lectures for Lent  
Date : Until Mar. 22nd(Fri) (Every Friday)  
Time : 8 p.m. mass  

Parents Meeting for Confirmation  
Date : Mar.. 3rd (Sun)    
Time : 11:30 a.m.   
Location : TBD 
Parents must attend the meeting.  

Lent Retreat  

Blood Drive  

2024 Diocesan Lenten Pilgrimage  

2024 Diocesan Lenten Pilgrimage  
Download Your Pilgrimage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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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First Sunday of Lent 

Weekly Homily                                                                                                                                                        February 18, 2024 

 I grew up in Amsterdam, N.Y., a small town in Upstate New York on the Mohawk River. I attended public 
school. My fifth grade teacher was very anti-Catholic and never missed an opportunity to talk smack against the 
Church. Back in those days, teachers could say whatever they wanted. There wasn't much we Catholic students 
could do but suffer in silence. Until Ash Wednesday! I got up early and went to Mass before school began. I 
proudly wore my cross of ashes on my forehead. Now it was my teacher's turn to suffer in silence. Twenty years 
later when I went to Korea as a Missioner priest, I was surprised when, on Ash Wednesday, many of my parishion-
ers wiped the ashes off their foreheads before they got back to their pews! I guess it's cultural. In America, if you 
see someone with ashes on their forehead, it means this person is probably Catholic. In Korea, it means this per-
son forgot to wash their face. 

 
 Of course, a cross of ashes on one's forehead means I--and you--are mortal and, unlike other animals, 
we know we are going to die someday, for "we are dust and unto dust we shall return." Most of the year, indeed, 
most of our lives we fill up our waking hours with activities, material things and noise to prevent us from thinking 
about death. Jesus went into the desert precisely to confront the temptation to forget we are mortal beings, 
doomed to die. Lent reminds us of this, but also invites us to think about what we are going to do with the brief 
time God has given us to live. Everything we own will one day belong to someone else or will be thrown away. All 
our degrees and awards will be forgotten. What lasts after death is love, for love is of God and God IS love. How 
we treat one another--especially the poor, the sick, the oppressed, the weak-- lasts forever for it builds the kingdom 
of God. God fashioned us from the Earth, and the Earth came from the stars. Yes, we are made of dust. STAR-
DUST!  Lent invites us to concentrate on things that really matter. And if we live and die with faith in Christ, one 
day we too will rise from the dead and live with Christ, and the saints, and one another, forever. 

  
 

 That all baptized Christians faithfully proclaim the reign of God and turn toward him in every temp-

tation,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political leaders avoid temptations of power and greed and serve with sincere generosity for 

those they represent and protect the powerless, we pray to the Lord. ◎ 

 That all who face obstacles, be they physical or emotional, grow to faith filled stamina and determi-

nation, we pray to the Lord. ◎ 

 That all who are on their journey to Easter sacraments: may they experience welcome and support 

of their communities,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members of this assembly, in prayer and fasting, be drawn ever more deeply into the pas-

chal mystery,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irst Sunday of Lent                                                                                                                  February 18, 2024 (Year B)  No. 2674 

Responsorial Psalm                                                                                                         Psalm 25:4-5, 6-7, 8-9 

◎  your ways, O LORD, are love and truth to those who keep your covenant.  

○  Your ways, O LORD, make known to me; teach me your paths. Guide me in your truth and teach 

me, for you are God my savior. ◎ 

○  Remember that your compassion, O LORD, and your love are from of old. In your kindness re-

member me, because of your goodness, O LORD.  ◎ 

○  Good and upright is the LORD, thus he shows sinners the way. He guides the humble to justice, 

and he teaches the humble his way.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Genesis 9:8-15 (23B) 

Second Reading  

   1 Peter 3:18-22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I am now establishing my covenant  

with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